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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석유화학기업 취업사기 극성
취업 시켜준다며 2억7900만원 가로채 … 미취업자 취업 불안심리 이용

미취업자들의 취업불안 심리를 이용한 산업단지 취업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10월26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장 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8월 여수 모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김모(33. 여)씨에게 남편과 동생을 

산단 모 석유화학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5년 4월부터 최

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2억7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회사 공채시험 문제 혹은 면접관 질문서를 가짜로 만들어 보여주거나 산단 모 기업 

간부 명의의 인사장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대란 속에 대부분 미취업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상대로 범죄가 이루어졌다”면서 

“지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같은 생계 침해형 범죄 근절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과 7월에도 아들을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각각 7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유모(46), 김모(55)씨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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